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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 최웅진 대표이사 선임
한화그룹, 대표이사 6명 포함 임원인사 … 드림파마는 조창호 대표이사

한화그룹은 2007년 1월1일자로 계열사 대표이사 6명을 선임하는 등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다고 12월

25일 발표했다.

또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해체하고 경영기획실로 슬림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키로 했다.

계열사 대표이사로는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에 최웅진 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드림파마 대표이사에 조창호 

전 한화종합화학 대표,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에 이경로 전 대한생명 상무, 한화리조트 대표이사에 홍원기 

전 한화테크엠 대표, 한화테크엠 대표이사에 차남규 전 대한생명 중국 주재임원, 한화S&C 대표이사에 김관수 

전 한화리조트 대표를 각각 발령했다.

신임 한화테크엠 차남규 대표이사는 한화그룹 계열사였던 한국베어링 출신으로 골든벨상사 등에서 무역영업

을 담당했던 상사맨 출신이며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이후에는 대생의 관리총괄 임원으로 근무했고, 대생의 중

국진출 시 중국주재 임원을 역임한 국제 영업통이다.

신임 이경로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는 한화증권의 전신인 제일증권에 입사해 법인영업과 채권부, 투자

분석부, 인력부 등을 두루 경험한 자산운용 전문가로 대한생명에서는 투자담당 겸 증권시장 사업부장을 경험

했다.

승진자로는 최상순 한화 사장이 부회장으로, 한화테크엠 홍원기 전무는 한화리조트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승

진 발령됐다. 박석희 전 한화S&C 대표이사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으로 발령났다.

홍기준 전 드림파마 대표이사는 한화석유화학 부사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한화는 임원인사에 대해 2007년부터 기업통합이미지(CI) 개편에 맞춰 김승연 그룹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경

영전략인 글로벌 경영, 신 성장동력 발굴, 인재경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인물을 전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

다.

또 전반적인 내수위주의 그룹 분위기를 쇄신하고, 계열사의 젊은 CEO를 순환 배치해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그룹 구조조정본부도 8팀 1실 체제에서 경영기획실장 이하 투자운영, 전략홍보, 법무의 3담당 부사장 

체제로 조직을 대폭 슬림화했다.

그룹 경영기획실장에는 금춘수 전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을 신임 발령했고 재무․인사를 관장할 투자운영담

당 부사장에는 홍동옥 전 그룹 구조조정팀장, 기획․홍보․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략홍보담당 부사장에는 

장일형 전 그룹 홍보팀장, 법무담당 부사장에는 채정석 전 법무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조직개편은 기존 구조조정본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계열사들의 자율경영을 강화해 대표이사의 업무추진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기획실은 신 성장동력의 발굴과 글로벌경영 추진, 하이브리드 경영 등 그룹

차원의 주요 경영전략 추진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대표이사 발령 ▲한화종합화학 대표이사 최웅진 ▲드림파마 대표이사 조창호 ▲한화투자신탁운용 대표이

사 이경로 ▲한화리조트 대표이사 홍원기 ▲한화테크엠 대표이사 차남규 ▲한화S&C 대표이사 김관수

◇부회장 승진 ▲한화 부회장 최상순 ◇부사장 승진 ▲한화리조트 대표 홍원기 ▲대한생명 경영지원실장 박

석희 ◇부사장 전보 ▲한화석유화학 부사장 홍기준 ▲그룹 경영기획실장 금춘수 ▲경영기획실 투자운영담당 

홍동옥 ▲경영기획실 전략홍보담당 장일형 ▲경영기획실 법무 담당 채정석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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